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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8.(수) 12:00 (2026. 7. 9.(목) 조간)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업의 인재 확보”와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26.1월 재개 이후 올 상반기 1,247명 승인, 하반기 지원 이어간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추진 실적이 금년 목표 인원 2,010명 대비 1,247명(62.0%)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지원금액] 기본 40만원 +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올해 1월 사업 재개 이후 ‘26년 6월말 기준 총 740개 사업장·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29.7%,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이 6.5%로 나타났다. 

【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상반기 승인실적 】

’26년 목표인원 ’26년 승인 실적(’26.6월말 기준)

2,010명 740개 사업장·1,247명 승인

 [업종별] 보건·사회복지(Q) 29.7%, 제조(C) 15.5%, 

도·소매(G) 13.9%, 과학·기술(M) 7.5%, 정보통신(J) 

6.5%, 사업시설관리(N) 5.7%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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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금이 청년 인재를 확보
하고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IT 기업 A사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4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월 25만원 인상하였다. 또 다른 지방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며 고용을 이어갔다. 한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인재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기업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인쇄업체 C사는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에 변동이 큰 상황임에도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며 우수 인재를 확보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정규직·산업·일자리전환 >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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